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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분석 

중국 

중국의 이동통신시장과 기술발전전략 

洪性範
2)

 

'96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북경 국제전시센터에서는 전기통신 및 컴퓨터 관련 전시회인 「제8회 PT/
EXPO COMM CHINA 96」이 열렸다. 중국 郵電部 후원으로 중국우전기재총공사가 주최한 이 전시회
는 19개국 160여개 통신 사업자들이 총집결하여 중국이라는 황금어장을 공략하기 위한 각축장으로 변모
되었다. 미국의 AT＆T, 모토로라, 독일 지멘스, 스웨덴 에릭슨, 프랑스 알카텔, 일본 NTT, 핀란드 노키
아 등 참가한 기업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한국도 한국통신, 데이콤, 

삼성, LG, 현대 등이 참여했다. 

중국의 통신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분야는 중국이 이른바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
고 있는 가장 단적인 예가 되고 있다. 중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무기로 첨단기술
력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이동통신시장의 급성장 

「New Technology Week」의 Steve Usdin이 표현한 내용을 인용하면 중국의 가장 극적인 사회경제
적 이벤트는 "baing"이 아니라 "beep"로 상징된다는 점이다. 즉 2,600만 개 이상의 무선호출기(삐삐)가 
내는 삐삐거리는 소리(beep)가 중국의 발전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북경에서 변방지역, 
택시운전사·식당종업원으로부터 사업가·정치가에 이르기까지 무선호출기는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무선호출기의 급속한 확산은 전화놓는데 장기간 대기시간이 걸리는 기존 유선전
화의 불편함과 비싼 가격의 휴대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통신네트워크라는 특징에서 연유한다. 
실질적으로 무선호출기와 코드북을 활용하여 전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84」는 "물건

이 도착했다"라는 뜻이고, 「98」은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무선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우전부산하 이동통신회사인 「China 
Telecom」의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95년말 360만 명에서 96년 6월말 현재 51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까지 700만 명, 2000년에는 1,800만 명, 2005년에는 3,4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같이 AT
＆T를 능가하는 가입자수로 인해 「China Telecom」은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사업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내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의 급증은 중국내 일반전화망이 부실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국토면적이 방
대한 관계로 전화망 설치가 어려워 중국의 전화보급률은 1백명당 5대꼴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
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중국내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일반
전화회선보다 이동전화망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중국은 신속한 이동전화 보급을 위해 
아날로그 900MHz 이동전화 가입비를 1만 5천 元에서 1만 2천 元으로 인하함으로써 가입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휴대전화시장은 1987년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연평균 200%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각 省별 현황을 
살펴보면 廣東省이 398,589대('96년 1월∼9월)로 선두이고 그 뒤를 浙江省(164,691대)과 江蘇省
(139,202대)이 뒤를 잇고 있다.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11-001-2.htm (1 / 4)2006-05-12 오후 1:57:32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23%EC%A3%BC%EC%84%9D%202)


과학기술정책동향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rend(Vol.Ⅵ /No.11(통권 제92호)) 002

시장잠재력과 기술도입 

급성장세에 있는 중국시장은 세계 유수의 통신업체에 정보통신분야의 엘도라도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투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모토로라, 노키아, 에릭 

<표> 무선호출기 및 이동전화 보급현황 

슨, 필립스 등 구미 각국의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NEC, 히타치, 미쓰비시, 마쓰시다, 삼성 등이 발빠른 행
보를 보이고 있다. 1995년말부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각 기업들의 중국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각축이 얼마나 과열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95년 12월, 에릭슨은 廣東移動通信公司(GMCC)과 15억6천만크로나(약 1천8백억원) 규모의 이동통신
망확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아날로그 TACS네트워크의 13번째 확장이며, 디지털 이동통신 글로
벌시스템(GSM)의 두 번째 확장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다. '96년 1월, NEC은 西安에 후지쯔는 桂林에 
각각 현지 국영기업과 합작으로 디지털 방식의 마이크로파 무선통신장비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장비는 기간통신망에 이용되는 초당 1백 50M비트급 대용량과 지선 통신망에 사용하
는 중용량형 마이크로파 전송장비이다. '96년 2월, 일본 NTT는 자회사인 NTT인터내셔널(NTTI)과 중
국 연합통신이 공동으로 海南省과 河北省에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이들지역에 대한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성의 海南港澳國際租賃과 자본금 1백만 달러규모(중국측이 52% 출자)로 「海南
聯合通信工程」을 설립했고, 하북성에서는 하북연합통신설비, 일본 이토추상사 등과 함께 자본금 3백만

달러의 「河北聯合通信工程」을 설립했다. 

'96년 3월, NEC은 北京 및 天津 지역에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개인용 핸드폰 시스템(PHS)의 시
험서비스를 시작, 중국 이동통신 사업진출을 본격화 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서비스를 위해 天津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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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S관련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의 대우도 黑龍江省 디지털 이동전화사업에 참여하
기 위해 「黑龍江 雙人電子科技有限責任公司」를 설립, 1차로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1만 5천 회선 
규모의 TDMA방식의 이동전화망 건설 및 관련기술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96년 4월, 노키아는 중국 우
전공업총공사 북경통신설비회사와 절반씩 출자하여 「북경노키아이동통신공사」를 설립, 연간 21만 대
의 디지털 및 아닐로그 이동전화기 생산을 추진하였다. 총투자액은 2천 9백만 달러로 합작회사는 노키아

의 기술지도로 '디지털 2110', '아날로그 900'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96년 6월, 모토로라는 貴州省에 GSM 이동전화망을 공급하기 위한 수백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고 발표했다. '96년 8월, 일본과 토멘社와 프랑스 텔레콤社가 중국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중국 최대규모
의 이동통신사업에 나섰다. 총 사업비 5백억 엔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중국 광동성에 2010년까지 총 1백
만 회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프랑스텔레콤 모바일 인터내셔널(FTMI)」는 廣州에, 중국의 연합통신그
룹과는 佛山에 각각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이동통신의 유럽통일규격인 GSM을 기준으로 디지털 통신시스
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중국 최초로 CDMA 이동전화장비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杭州텔레

콤의 자회사인 이스턴텔레콤 커뮤니케이션社와 합작으로 '97년 휴대전화기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진출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소니社는 4천만 달러를 투자해 북경에 소우홍전자를 설립 휴대폰 등 
통신장비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쓰이도 차이나 유니콤과 합작으로 1천 6백만 달러를 투자해 휴대폰

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각국 유수기업들의 중국진출은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바탕으로한 첨단기
술 흡수전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첨단 이동통신기술들의 급속한 중국유입은 
향후 중국의 기술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기업들은 외국 합작기업들
의 첨단기술을 체화시키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예를 들면 杭州통신설비공장은 모토로
라 이동전화 생산라인을 일괄 도입해 8900과 9900을 생산한 바 있다. '95년 6월에는 모토로라와 
GSM7500단말기 생산계약을 맺고 올 연말부터 본격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武漢NEC 이동통신사도 
P188A와 P688을 출시했으며, 상해의 西遊이동통신도 이동통신전화의 디지털화를 겨냥해 독일로부터 

생산라인을 도입해 S3와 S4단말기를 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이 첨단기술의 시험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SDH(Synchronous Digital 
Hierarchy)기술은 AT＆T와 노던텔레콤에 의해 중국에서 첨단제품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에릭슨도 武
漢에 SDH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산화와 외국기업진출의 한계 

1996년 5월, 「중국전자학회 통신학분회」는 북경에서 "중국 이동통신산업발전과 새기술 개척세미
나"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모임의 주제는 "어떻게 국산제품을 개발해 중국의 이동통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였다. 즉 이동통신은 통신분야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가장 큰 시
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들에 장악되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연구개
발투자가 부족하고 생산업체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는 이동통신 관련 기업들이 120
여 개가 있지만 총생산액은 25억 달러에 불과하며 99%가 외국산부품을 들여와 조립생산하는 수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연구개발성과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제품화되지 못

해 시장을 장악당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7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 이동통신 전문가 자문
위를 구성할 것 둘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 셋째, 중국내 외국회사 제

품 판매액의 15∼20%를 반드시 중국 이동통신제품의 기술개발에 사용토록 외국기업들의 기술투자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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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낼 것 넷째, 국가투자재원을 집중시켜 중점개발항목에 이용할 것 다섯째, 독자개발과 첨단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도입에 중점을 둘 것 여섯째, 고성능안테나, 지능
화 네트워크 등 기간산업의 발전에 주력할 것 일곱째, 독자적으로 개척한 신기술과 도입한 외국기술을 결

합시켜 특색있는 국산제품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것 등이다. 

중국이 국산화에 고민하는 동안 외국투자기업들은 중국의 엄격한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간 1백
억 달러를 넘는 수요와 연평균 45% 이상의 고성장으로 통신산업의 차세대 황금어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
국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진출 업체들은 실속있는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지 진출업체들이 채산성 악화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생산기지를 인도 등 동남아시아로 옮기는 방안
을 고려중이지만 그러나 중국시장의 잠재적인 힘때문에 쉽게 물러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
이다. 이와같은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수록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교묘히 이용,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호기로 더욱더 활용하고 있는 인내심과 자본의 북경이동통신게임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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